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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olcha Bunyajido. However, their variances are so 
large that we cannot decide whether the Shi Shi 
Xing Jing data was formed around 77 BCE and the 
Cheonsang Yeolcha Bunyajido was measured in 52 
BCE. We need either more data points or data 
points measured with better precision. We will 
discuss on the other 120 coordinates of stars listed 
in the Shi Shi Xing Jing.

석씨성경과 천상열차분야지도 도설에 있는 이십팔수 거
성들의 좌푯값을 측정한 연도를 두 가지 방법을 써서 추정
하였다. 이 두 표에 있는 좌푯값들은 자오선 관측 기기를 
가지고 측정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이 값들에는 기기 
회전축이 어긋나서 생기는 오차와 랜덤 오차가 들어 잇다. 
우리는 푸리에 방법을 받아들이고, 또한 최소자승법을 새
로 고안하였다. 우리는 관측 연돗값의 분산을 구하기 위해 
부트스트랩 리샘플링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우리는 두 
성표가 모두 기원전 1세기 즉 전한 후기에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석씨성경의 관측 연도가 천상열차분
야에 들어 있는 좌푯값보다 약 15-20년 정도 앞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두 연돗값의 분산이 너무 커서 석씨성
경은 기원전 77년 무렵에, 또한 천상열차분야지도의 성표
는 기원전 52년에 측정된 것이라는 추정은 확인할 수 없
었다. 자료 개수가 더 있거나 또는 측정 오차가 절반 정도
라면 검증을 통해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우리는 석씨성경에 수록되어 있는 120개의 별들의 
좌표 등에 관해 논의해볼 것이다. 

[구 HE-04] New Form of Joseon Calendar 
with One Sheet

Uhn Mee Bahk1,2, Byeong-Hee Mihn2,3

1Chungbuk National University
2Korea Astronomy and Space Science Institute
3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of Korea

우리는 한 장으로 된 조선 후기 달력을 발견하였다. ‘성
상 31년(즉 고종 31년, 1894)-광서 20년’의 제목을 가지
고 있는 이 달력은 1년간 역일의 내용을 방안 형태의 표에 
작성하고 있어 ‘고종 31년(1894) 연력장’ 이라고 부를 수 
있다. 조선은 태음태양력인 대통력과 시헌력을 왕실의 행
정기관에서 발간하였다. 이러한 책력은 2년 전에 월력장
을 제작하여 진상하는 사례가 있었지만, 연력장처럼 한 해
의 역일이 모두 있는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 조선은 책
력을 사적으로 편찬하는 것을 엄금하였기 때문에, 관상감 
서인(署印)이 없는 연력장이 유통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었다. 우리는 고종 31년(1894) 연력장을 ‘대청
광서이십년세차갑오시헌서(大淸光緖二十年歲次甲午時憲
書, 1894)’와 비교하였다. 연력장의 역일은 12 x 12의 방
안에 기록되어 있고 역일 영역의 상부, 좌부, 우부에 역주 
관련 요소가 기록되어 있다. 연력장의 역일 중 특정일을 
표시할 때는 역일의 숫자 대신 특정일을 상징어로 표시하
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일진, 망, 24기, 잡절(한식, 三伏, 二
社, 토왕용사, 납일)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특정일 및 
역주 관련 요소가 1894년 시헌서와 잘 일치함을 확인하였
다. 특기할 사항은 역일 영역 상부에 고종과 그 가족의 탄
일(誕日)이, 역일 부분에 국기일(國忌日)이 기록되어 있다. 
왕실의 국기일 및 탄일은 1896년 이후에 발간된 책력부터 
기록된 점과 비교될 수 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우리는 고종 31년(1894) 연력장이 민간보다는 왕실 혹은 
지방 관아에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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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고천문 자료는 삼국시대 이후 근대 조선까지 다
수가 존재하여 세계적으로 드문 기록 문화를 보유하고 있
으나, 한문 번역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아 학술적 활용이 
활발하지 못한 상태이다. 고문헌의 한문 문장 번역은 전문 
인력의 수작업에 의존하는 만큼 소요 시간이 길기에 투자 
대비 효율성이 떨어지는 편이다. 이에 최근 여러 분야에서 
응용되는 인공지능의 적용을 대안으로 삼을 수 있으며, 초
벌 번역 수준일지라도 자동번역기의 개발은 유용한 학술 
도구가 될 수 있다. 한국천문연구원은 한국정보화진흥원
이 주관하는 2019년도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
에 한국고전번역원과 공동 참여하여 인공신경망 기계학습
이 적용된 고문헌 자동번역모델을 개발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고천문 도메인에 특화된 인공지능 기계학습 
기법으로 자동번역모델을 개발하여 이를 서비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방법은 크게 4가지 개발을 진행하는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인공지능의 학습 데이터
에 해당되는 ‘코퍼스’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는 고문헌의 
한자 원문과 한글 번역문이 쌍을 이루도록 만들어 줌으로
써 학습에 최적화한 데이터를 최소 6만 개 이상 추출하는 
것이다. 둘째, 추출된 학습 데이터 코퍼스를 다양한 인공
지능 기계학습 기법에 적용하여 천문 분야 특수고전 도메
인에 특화된 자동번역 모델을 생성하는 것이다. 셋째, 클
라우드 기반에서 참여 기관별로 소장한 고문헌을 자동 번
역 모델에 기반하여 도메인 특화된 모델로 도출 및 활용할 
수 있는 대기관 서비스 플랫폼 구축이다. 넷째, 개발된 자
동 번역기의 대국민 개방을 위해 웹과 모바일 메신저를 통
해 자동 번역 서비스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구축하는 것이
다. 이 연구는 시스템 요구사항 분석과 정의를 바탕으로 
설계가 진행 또는 일부 완료되어 구현 중에 있다. 추후 이 
연구의 성능 평가는 자동번역모델 평가와 응용시스템 시
험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자동번역모델은 평가용 테스트 
셋에 의한 자동 평가와 전문가에 의한 휴먼 평가에 따라 
모델의 품질을 수치로 측정할 수 있다. 또한 응용시스템 
시험은 소프트웨어 방법론의 개발 단계별 테스트를 적용
한다.

이 연구를 통해 고천문 분야가 인공지능 자동번역 확산 
플랫폼 시범의 첫 케이스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즉, 클
라우드 기반으로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적은 


